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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성장소설에 재현된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생의 의지를 탐구하기 위한 것으로, Krippendorff(2018)의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연구 수행을 위해 체계적 선정기준에 토대해 난민 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이슈를 다룬 세 편의 청소년 성장소설을 선정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소설 속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은 난민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음에도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와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 나아가, 이들은 극단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분투했음은 물론 죽음으로 치닫는 현실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내면을 단단하게 갖추고 있었다. 그에 관한 내용은 ‘내 나라 떠나도 간직하려는 정체성’, ‘작은 울타리 되어 지키려는 나의 가족’, ‘휘몰아치는 공포 속에서 피어난 삶의 본능’, ‘생사의 경계 넘어 움트는 희망 가득한 꿈’과 같은 범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난민화하는 청소년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들의 특별한 정체성과 생의 의지에 대한 인식 제고 차원에서 분석결과에 바탕해 논의거리를 제시하였다.

        

        
          
            초록
          
        

        
          This study employs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o examine the concept of the will to live as depicted in adolescent coming-of-age novels about adolescents who ‘become refugees.’ Based on systematic selection criteria, three coming-of-age novels, that deal with social issues, including refugee issues, were selected for the stud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adolescents in the novels face difficult circumstances as refugees, but retain the will to protect their families and their hope for a new life. Furthermore, they struggle to maintain their own identity even under extreme circumstances; they did not succumb to the reality of death, but rather had a great inner strength. This was confirmed by categories such as ‘identity to keep even if I leave my country,’ ‘my family to protect as a small fence,’ ‘instinct to live in the midst of swirling fear,’ and ‘dreams full of hope that go beyond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The study’s findings are presented for discussion in order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adolescent refugees and to raise awareness of their unique identities and will to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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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생의 의지를 잃지 않고, 긍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방식으로 삶에 대응해 왔다(Shalom, 2021). 그에 관한 예로, 최근 내전 발발로 분쟁을 피해 탈출한 난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생의 의지를 필두로 생존한 사람들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명정, 2020; Isgandarova, 2023). 쇼펜하우어에 의해 발전된 ‘생의 의지(Will to live)’는 우리의 삶을 지속하도록 하는 원천으로(Isgandarova, 2023), 대개 청소년기에 형성되어 성인기 이후까지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이다(장희선, 윤정이, 2016; Becker Herbst et al., 2018; Carmel, Granek, & Zamir, 2016). 예컨대, 에릭슨의 이론에서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과 생의 의지가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Erikson, 1968). 즉,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이 시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신념과 가치관을 반영하여 생의 의지를 확립하게 된다는 것이다(Damon, Menon, & Bronk, 2003). 인간에게 있어 이러한 생의 의지는 개인이 우선하는 가치와 목표를 위해 삶에서 발휘하는 기본적인 욕구로 규정된다(Bornet et al., 2021; Carmel et al., 2016).

      특히 난민인 청소년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김진호, 2017; 유엔난민기구, 2022b) 생의 의지 탐구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한 인간의 생존과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다. 또한, 난민화하는 사람들이 수적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생의 의지에 주목하여 다양한 사회적 재난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존재 이유를 깨닫고 자아를 탐색하도록 돕는다는 의의도 있다. 생의 의지란 개인이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인식의 기반이자 사회적 존재로서 자립과 적응을 촉진하는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민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마주하게 되는 도전과 기회를 배경으로, 어떻게 생의 의지를 다지며 그것이 생존과 적응에 어떠한 의미로 결부되는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각종 현황 수치를 토대로 판단컨대, 난민화하는 청소년에 대한 주목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필요하다. 유엔난민기구(유엔난민기구, 2022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강제 실향민 수는 난민을 포함해 약 8,930만 명에 이르며, 이는 10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이다. 주목할 점은 난민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가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사실이다. 이미 전체 난민 중 아동의 비율은 약 41%에 달했고(유엔난민기구, 2022b), 2023년 독일 난민 신청자 약 33만여 명 중 청소년은 약 10만여 명(31.5%)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23). 한국에서도 난민 신청을 한 18세 미만 청소년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김영지 외, 2017). 국내 난민 현황을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8세 미만 난민 청소년은 2021년에는 191명, 2022년에는 866명, 2023년에는 1,293명으로 집계되었다(난민인권센터, 2022, 2023, 2024). 이 같은 수치는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외국인 유입이 급감(이보연, 2022)한 후, 전염병 확산이 진정된 상태에 더해 지속적인 전쟁 상황으로 급증한 결과로 사료된다. 이렇듯 난민 청소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도 난민 청소년의 성별, 인종, 문화적 특성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공존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음을 뜻한다. 즉, 포용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환경 조성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발전하는 데 토대가 되며, 문화적 다양성 확산 및 난민과의 공존을 위해서도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생의 의지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고 하겠다(유한별, 이양희, 2021; 최예린, 2020).

      이 연구에서는 모국의 내전이나 종교적 박해 등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겪게 되는 청소년의 절박한 상황 중에서도 특별히 ‘난민화(becoming refugees)’1)에 집중하고자 했다(박정아, 한정우, 2023). 난민화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연민의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 이에 관한 논의는 우리 사회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서로 다른 관점을 배우며,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로도 이어진다(Mahieu & van Caudenberg, 2020). 이는 생을 갈구하는 인간 본연의 숙명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편이자, 종국적으로는 인류가 직면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지혜를 키우는 데에도 기여하는 시도일 것이다.

      한편으로, 청소년기가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포함하는 중요한 발달단계 시기인 만큼(Hettich, Seidel, & Stuhrmann, 2020) 난민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청소년은 더욱 큰 심리적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음에도 주지해야 한다. 난민화하는 청소년은 난민이 되어가는 전 연령대 중에서도 가장 취약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김현옥, 박해선, 2022). 이들은 미성년 난민으로서 자신의 지위에 관한 결정을 성인 보호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법 제도의 미비, 난민 부모의 불안정한 체류자격 및 낮은 경제수준, 사회적 차별 등의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 자체를 박탈당하기도 쉽다(노충래, 윤수경, 김신영, 2018). 즉, 내적 불안정성에 더해 외부적 불확실성이 중첩되면서 난민화하는 청소년은 새로운 곳에 정착해야 하는 두려움과 부정적이고 낯선 시선 속에서 위기와 마주한 생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조금주, 2019).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난민화가 단순히 부정적이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는데, Stewart(2015)는 청소년들이 고통스러웠던 난민 경험에 대해 힘들고 괴로웠다고만 회고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이는 난민화 과정이 긍정과 부정을 아우르는 삶의 다면적 특성과 결부됨을 시사한다. 즉, 전 세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전쟁과 인권침해 등이 급증해 난민의 수가 확대하는 상황에서 난민화하는 청소년을 이해하고 이방인이 아닌 온전한 개인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들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

      지금까지 난민화하는 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이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거나 난민 경험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와 지역사회에서의 적응 경험을 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Buchanan et al., 2018; Hettich et al., 2020; Morrice, Tip, Brown, & Collyer, 2020). 기존 연구들은 난민 청소년들이 난민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화와 언어 차이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심리적 위축, 차별 등의 부정적인 경험을 밝혀, 주로 이들의 안정적 재정착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는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이 직면한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이 더욱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유의미했다. 하지만, 청소년 난민의 난민화하는 총체적 과정 속에서 생의 의지가 어떠했는지 이해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Hodes & Vostanis, 2019; Morrice et al., 2020). 그 까닭은 난민화하는 청소년에 대한 낮은 접근성,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및 불안정한 심리정서 등 현실적 조건 때문에 연구 자체가 수적으로 희소했고, 소수자라는 이유로 이들 청소년은 사회정책 대상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도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지만 난민화는 미시적인 문제가 아닌 세계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사회현상이므로 난민화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실에 대한 풍부한 고증과 자료조사에 기반해 집필된 청소년 성장소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인간 본유의 삶의 지속을 위해 생의 의지를 추구하는 인물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했다. 문학작품은 사실과 허구를 적절히 결합하여 인간 삶 속에 있는 문제를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내는 매체로, 특정 주제에 관한 문학적 접근은 사회적 실재를 다원적 측면에서 깊이 있게 바라보는 기회로서 의의가 있다. 특히 직접 사람을 만나 비언어적 신호로 즉각적 피드백을 교류하여 사건이나 성격 등을 이해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문학작품을 통해서는 독자가 자신의 상상력과 감정을 통해 캐릭터의 내면을 탐구하고 현실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다(나병철, 2015; 박기범, 2023). 이 과정에서 독자는 등장인물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상황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현실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삶의 양상을 경험하기도 한다(유소홍, 2017). 통상 소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을 다양한 배경과 인물을 통해 재현하여2) 독자가 그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도록 의도한다. 그중에서도 청소년 성장소설은 청소년 독자의 초점에 맞춘 장르로, 청소년의 내적 갈등과 심리적 고민을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과 감각적인 서술 방식 등으로 구성하는 특징이 있다(김지혜, 2016). 따라서 이 연구는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생의 의지를 이해하기 위해 청소년 성장소설에 재현된 내용을 면밀하게 통찰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내재하는 본질과 의미에 접근하려 했다.

      본 연구는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청소년 성장소설에 재현된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생의 의지를 이해하고 그에 담긴 숨겨진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의 차별점은 작가의 현실 검증을 기반으로 소설에 묘사된 청소년의 생애 의지를 난민화와 결부해 이해하며, 사회적 문제를 문학적 관점에서 조망해 인간 본연의 성장과 적응 문제를 난민화하는 이들의 관점에서 논하는 것에 있다. 특히 다문화사회 발전과 국제화 심화의 현실에서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생의 의지를 탐구하는 이 작업은 난민화 과정의 삶에서 직면한 문제와 그들의 다차원적인 현실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연구질문은 ‘청소년 성장소설에 재현된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생의 의지는 난민화하는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며, 그 안에서의 생존과 적응은 어떠한 양상으로 묘사되며 의미를 밝히는가?’이다.

    

    

  
    
      2. 문헌고찰
      
        1)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현황과 특징
        전 세계적으로 난민화하는 청소년이 급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음은 물론 1993년 12월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 조항을 마련해 1994년부터 난민인정 제도를 도입했다(조규범, 문준혁, 2022). 이후 정부는 난민보호에 관한 국제적 책무를 실행하고 난민을 인도적으로 수용 및 처우하기 위해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하여 2013년 7월부터 시행했다(김종세, 2023). 그러나 난민인정률이 감소하면서(조규범, 문준혁, 2022)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의 수는 늘어났다(노충래, 고주애, 윤수경, 김주리, 2017). 이렇듯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증가는 국제사회에서의 갈등과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한다(유엔난민기구, 2022b). 특히 고국에서의 내전과 종교적 탄압 등으로 자신의 고향을 강제로 떠나는 이주 경험은 그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김현옥, 박해선, 2022). 이 같은 점은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발생 이유로 작용하는데, 이들은 부모를 따라서 난민신청을 하거나 부모의 난민 심사 중에 태어나 국적 없이 생활하기도 한다(노충래 외, 2018; Diaz, 2024; El Ghamari & Gabriela Bartoszewicz, 2020; Hodes & Vostanis, 2019). 이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망명과 이주가 발생하는 가운데 난민화하는 과정에서 성장기를 보내는 청소년에 대해 그러한 선택의 이유를 이해하고 배척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려는 태도가 요구된다(Stewart, 2015). 그런데 난민 집단 중에서도 난민화하는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관심이 적은 편이다. 현재로서 난민이라는 개념 안에는 난민 아동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성인과 아동을 모두 포함하는 범주로 언급된다(노충래 외, 2018). 참고로, 난민은 무장 분쟁이나 자국 정부에 의한 종교적 또는 기타 박해를 피해 도망친 사람들을 의미하거나 마을 공동체 전체를 포괄하기도 한다(유엔난민기구, 2014).

        유엔난민기구(2022b)는 난민 아동에 관한 개념을 ‘18세 미만의 인정 난민, 망명 신청자, 유엔난민기구의 보호나 원조를 받는 실향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Frounfelker et al., 2020). 국내 난민 현상을 보고한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난민신청 상태거나 인도적체류자 또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18세 미만 아동 혹은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본국의 박해를 벗어나고자 가족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 난민신청 상태이거나 인도적체류자 또는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18세 미만 아동’으로 명명했다(노충래 외, 2017). 이러한 정의를 참고하여, 본 연구는 난민 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탐구할 목적에서 난민 청소년도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하여 논하고자 했다. 그 이유로, 난민화는 자국민이 고국의 박해를 피해 삶의 터전을 잃은 후 다른 나라로의 이주 과정이나 경험 혹은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4). 따라서 이 연구에서 다루는 난민화하는 청소년이란, 난민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난민 신청자, 난민 인정자 등을 포함한 난민 경험이 있는 모든 청소년을 아우른다. 그와 관련해서, 최예린(2022)은 난민화 과정과 그 이후의 난민 아동의 삶을 탐구했고, Sleijpen 외(2016), 그리고 Hodes와 Vostanis(2019)는 난민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난민 청소년을 통해 살펴보았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난민화하는 청소년을 인종, 종교 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국경을 넘은 사람이나 분쟁 혹은 대규모 폭력 사태를 당하여 곤경에 빠진 자 또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나 상태, 과정 등을 경험한 18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자 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4; 유엔난민기구, 2014; Frounfelker et al., 2020).

        한편, 난민화하는 청소년은 고국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고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리·정서, 교육, 경제적 측면 등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구은미, 이중희, 2019; 신은주, 조성희, 김희주, 2018; Hettich et al., 2020; Juang et al., 2018). 이들이 난민화하는 과정에서 접하는 대표적인 부정적 경험으로는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인한 학교 적응의 어려움, 차별문제, 이주 과정에서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이 있다(구은미, 이중희, 2019). 특히 난민화하는 청소년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위험이 크다. 이는 강제 이주라는 맥락에서 심리적 발달이 예민하게 진행되는 시기에 가족 및 친구와의 이별 혹은 사별, 낯선 사회에서의 자아정체성 혼란 등의 부정적 요소들이 난민 청소년의 불안정성을 촉발하거나 심화하기 때문이다(Hettich et al., 2020). 이뿐 아니라 난민 청소년 낯선 나라의 학교에 입학하여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거나 또래 친구들의 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Juang et al., 2018). 또한, 이들은 학업 유지를 위해서 새로운 언어를 익혀야 하지만 본국과 다른 교육제도의 적응과 언어습득의 어려움으로 학업 중단의 위기도 겪는다(Morrice et al., 2020). 이외에도 난민 부모의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쳐 이들의 언어발달 지연이나 심리적 위축감 등을 초래할 수 있다(신은주 외, 2018). 이처럼 성장 과정에서 난민화하는 청소년은 성인 난민에 비해 여러 위험요인에 쉽게 노출되어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노충래 외, 2018). 이러한 선행연구를 모두 검토한 결과, 정체성 형성과 자아 발달이 중요한 시기에 청소년들이 겪는 도전은 단순한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기보다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여겨야 하고, 난민화하는 청소년에 관한 관심은 그들이 미래의 주체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자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이 공존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바탕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님이 확인된다.

        이에 관한 논의에 앞서, 청소년 성장소설에 재현된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생의 의지를 이해하고자 청소년의 난민 경험과 관련한 국내외 기존 연구를 탐색하였다. 국내 기존 연구는 교육, 권리 및 인권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으며, 대부분은 2차 자료를 활용한 예가 많았다. 난민과 관련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적은 수에 불과했다(박정아, 한정우, 2023). 이는 한국의 난민수용률이 낮은 편으로, 그들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2차 자료를 활용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는 난민 청소년이 국내에서 안정되고 조화로운 삶을 누리도록 지원할 방편에 대해 지속해서 논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지만 관련 연구의 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외 학자들도 난민 청소년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연구는 주로 청소년의 난민 경험이나 트라우마 혹은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정서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다(Buchanan et al., 2018; Sleijpen et al., 2016; Stark, Plosky, Horn, & Canavera, 2015). 예를 들면, Buchanan 외(2018)는 난민 청소년이 불안정한 심리정서와 사회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했고, Sleijpen 외(2016)는 난민 청소년이 높은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겪는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학자들은 삶의 만족도가 추방에 대한 두려움, 미래의 불확실성, 어려운 생활 조건을 조장하는 긴 난민 절차와 같은 이민 후 스트레스와도 연관된다고 설명했다. Stark 외(2015)는 차별 문제가 학교와 친구들 사이에서 문화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기 보호 능력을 제한하여 청소년의 정서적 안녕을 저하시킨다고 분석했다. Hodes와 Vostanis(2019)도 난민 청소년이 가족 구성원과 이별하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노출되는 횟수와 기간이 잦을수록 심리적 고통과 정신장애의 위험이 더 커진다고 언급했다. 그와 더불어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서도 높은 수준의 차별을 경험한다고도 알려졌다. Frounfelker 외(2020)는 난민 경험이 폭력을 보거나 경험하는 것과 같이 스트레스 요인과 부정적인 사건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이라고 논했다. 이렇듯 기존 연구를 통해 보면 난민화하는 청소년이 겪는 트라우마와 강제 이주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배우는 복잡한 과정에서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어, 이것이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복합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2)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성장과 생의 의지
        생명에 대한 위협 속에서도 생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인간은 도전과 역경에 긍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Shalom, 2021). 생의 의지는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발전시킨 개념이다. 이는 본능적 행동을 촉발하여 영속적으로 살고자 하는 맹목적이고도 끊임없는 충동을 의미한다(Isgandarova, 2023). 심리학 측면에서의 살고자 하는 의지는 자기 보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삶의 상태가 미래에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Shalom, 2021). 이러한 생의 의지는 개인이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목표 또는 소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가려는 욕구로도 나타난다(Carmel et al., 2016). 예컨대, 어떤 이들에게는 가족, 친구 관계, 사랑이 생의 의지일 수 있고, 다른 이들의 경우에는 직업적 성취, 지식의 추구, 사회적 기여 등이 해당하기도 한다(Bornet et al., 2021). 결국, 생의 의지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깊은 애착과 추구를 반영하는 개념이라고 설명된다.

        생의 의지는 성장기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신체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 삶의 가치관이나 성장 방향을 결정짓게 한다. 보통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탐색하며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이다(장희선, 윤정이, 2016). 생존하고자 모국을 떠나는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상황 역시도 생의 의지와 긴밀히 연관되는데, 이들은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의 문화와 언어 차이로 인한 부적응, 차별의 문제, 자아정체성의 혼란(구은미, 이중희, 2019; Hettich et al., 2020) 등으로, 생의 의지가 부정적 경험 속에서 구성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다만,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생의 의지는 학업을 하고자 하는 열정일 수도 있고, 의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목격하여 살아남은 경험 자체가 되기도 한다(Pisani & Farrugia, 2022). 혹은 출신국을 떠난 이주 청소년들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뚜렷한 열망과 함께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욕구가 생의 의지로 발현될 수도 있다(Becker Herbst et al., 2018). 또한, Carmel 외(2016)는 생의 의지가 인간이 삶을 즐기며 의미 있게 살아갈 이유를 제시하는 요소라고도 강조했다. 이는 역경이나 트라우마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을 넘어, 앞으로의 삶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생의 의지일 수 있음을 뜻한다(Holyfield-Moss et al., 2022). 생의 의지를 추구하는 것은 인생 전반에 걸쳐 계속되는 것이므로, 청소년의 생의 의지에 관한 연구는 인간의 성장 과정, 삶의 방향 설정 등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영남, 2021).

        이 같은 청소년의 생의 의지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인 청소년기에 형성되어 성인기로 이어진다는 사실과 결부하여 여러 연구자에 의해 꾸준히 강조되었다. 국내 연구에서는 주로 삶의 의미를 변수로 설정하고 그것의 긍정적 영향력을 살펴본 예가 많았다(고영남, 2021; 권용준, 이종연, 2017; 김상희, 박성현, 2017). 이를테면, 고영남(2021)은 청소년들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생의 만족이 향상됨을 양적 분석하였다. 김상희와 박성현(2017)은 청소년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삶의 만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했고, 권용준과 이종연(2017)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사회적 지지 간 관계에서 삶의 의미가 매개효과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삶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앞으로 더 성장할 청소년들의 사회 및 직업적 성취를 심화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나, 삶의 의미에 대한 수치적 접근만으로는 청소년의 잠재력과 가능성 차원의 성장까지 이해하기는 힘들다.

        국외의 경우, 기존 학자들은 주로 고령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생의 의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Carmel et al., 2018; Shrira, Carmel, Tovel, & Raveis, 2019; Zamir, Granek, & Carmel, 2020). 그 예로, Zamir 외(2020)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교적인 믿음, 사회적 관계망 등이 생의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Shira와 동료들(2019)의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와 생의 의지 간의 상호적 관계를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연구자들은 생의 의지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미래의 삶이나 사회관계 혹은 심리정서 등과 같은 여러 요소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분석했다. 생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노인뿐만 아니라 성인과 청소년의 적응과 발달 등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국외 선행연구 역시도 청소년의 생의 의지와 관련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이는 생의 의지가 죽음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주로 삶의 여러 단계에서의 경험이 축적된 노년기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주된 연구의 초점이 노인층에 맞춰진 이유 때문이다(Shalom, 2021). 그럼에도, 청소년기에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사회·정서적 발달이 강조되는 만큼, 이 시기에 대해서도 생의 의지에 관한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Hettich et al., 2020). 청소년기에 사회적 상호작용과 내적 성찰을 통해 생의 의지가 형성되어 전인적 성장과 안정적 인생 영위 등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에 유념하여(Buchanan et al., 2018), 청소년기를 중심으로도 생의 의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청소년 성장소설의 특성과 난민화 재현의 실제
        청소년 성장소설에서 드러나는 성장은 인간이 존재하는 데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 때문에, 성장소설의 핵심은 독자들이 외부 세계와의 갈등을 통해 자아를 인식하여 성장하도록 이끄는 데 있다(유소홍, 2017). 특히 난민화하는 청소년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성장소설은 독자 자신의 내적 갈등과 주변 세계를 이해하기에 유용하다(장영미, 2016). 일례로, 박기범(2023)은 성장소설에 대해 각 인물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내적 갈등과 성장, 그리고 자신의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 과정을 그려낸 글이라고 칭했다. 나병철(2015)은 주인공이 성숙해지는 중에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현실을 인식하는 등의 전반적인 내면의 변화를 탐구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청소년 성장소설의 세부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어도 공통적으로는 청소년 독자층을 전제한다는 특성(김학찬, 2018), 인간적 성장과 발달, 적응과 변화를 논하는 특성 등을 지닌다. 또한, 청소년 성장소설은 10대를 주인공으로 하며 정체성 발견 및 성인과의 분리를 통한 여정 등의 특성을 포함한다(Stephens, 2007).

        이러한 청소년 성장소설은 사회적인 가치체계를 습득해 나가는 청소년들의 내적 성장에 관한 주제가 주축을 이룬다(박기범, 2023). 난민 문제와 관련한 내용 역시 청소년 성장소설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소재이다. 예컨대, 난민화하는 청소년에 대해 문학작품에서 묘사될 경우, 이들의 외적 환경이나 상황에 관한 이해는 물론 내면에 대한 심층적 접근이 동시에 가능하여 한 가지 주제를 깊이 있게 드러내는 장점이 있다(나병철, 2015; 박기범, 2023). 즉, 난민화하는 청소년을 주제로 등장인물의 배경과 특성, 변화와 적응을 담은 소설은 정체성을 찾아가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발견하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전 과정에 대해 숙고하도록 돕게 된다(Adigüzel & Ayaz, 2020). 또한,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이 겪는 고난과 도전을 통해 독자들에게 인간의 존엄성, 공동체의 중요성,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사회적 가치체계 내에서 청소년 스스로가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을 안내할 수도 있다(박기범, 2023). 청소년 성장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가치 인식이 모호한 상태에서 출발하지만, 일련의 사건들로 하여금 특정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는 점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Gasser, Dammert, & Murphy, 2022). 예컨대, 순수했던 인물이 부패와 타락의 현실에 직면하여 저항한다거나 비현실적인 환상에서 현실을 깨닫기도 한다. 그리고 갈등을 겪은 후 각 인물은 사회에 순응 및 적응하게 되거나 아니면 사회에 맞서며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일탈적 모습을 보이는 등으로 성장하는 면도 관찰된다(유소홍, 2017).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파악하건대, 청소년 성장소설은 난민화 이슈를 통해 개인의 내면적 성장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촉진하도록 하며, 독자가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문학 장르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소설은 단순한 성장 서사를 넘어 현대사회에서의 복잡한 정체성과 갈등에 관한 사회적 의식을 고양하기 때문이다(Gasser et al., 2022).

        이렇듯 청소년 독자를 대상으로 한 성장소설은 주인공들의 성장 양상을 탐구하여 공동체의 인식과 지향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강서희, 2018). 정체성을 찾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가치관 발견과 성격을 위한 길잡이로써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Adigüzel & Ayaz, 2020). 이에 따라, 기존 연구들은 난민 문제와 청소년 성장소설을 다양한 각도에서 탐구하였다. 예컨대, 김경민(2022)은 난민과 같은 경계인들의 인권과 청소년 문학에서 드러난 인권 감수성을 살펴보면서 문학의 교육적 가치를 논했으며, 강서희(2018)는 소설 『완득이』를 통해 청소년 주체의 성장 과정을 사회와 주인공을 둘러싼 인물 간의 관계 속에서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는 청소년의 인권 감수성 함양,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성장, 불안과 같은 심리적 요소들의 청소년기 자아 형성과 발달에의 기여 등을 논하여, 청소년 성장소설의 다층적 가치를 밝히고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도록 도운 가치가 있다.

      

    

    

  
    
      3. 연구방법
      
        1) 질적 내용분석
        청소년 성장소설에 재현된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생의 의지를 탐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Krippendorff(2018)의 질적 내용분석을 적용했다. 이 방법에서는 끊임없는 반복과 회귀의 순환을 강조하므로 분석 단계의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질적 내용분석은 전체 자료에서 내용의 의미를 끌어내는 장점으로 지식과 이해의 통찰을 일깨우는 유용함이 있다(최성호, 정정훈, 정상원, 2016). 특히 소설에서 재현된 서사의 내용분석은 소설 속 인물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분석하는 데에 적절하여, 부정적인 고정관념, 문화 및 언어적 다양성 등을 확인하면서 타자에 대한 이해, 공감, 수용을 촉진하는 데에 유리하다(Varga-Dobai, 2018). 이처럼 질적 내용분석은 책, 기사와 같은 서면화된 자료 등을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분석하는 방식으로 융통성이 많은 연구방법이다(손행미, 2017). 이는 소설책의 텍스트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반복적으로 읽는 과정에서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생의 의지와 관련한 의미 있는 내용을 추출하기에도 적합하다.

      

      
        2) 분석대상의 선정 조건과 절차
        분석대상은 국내에서 출간된 난민화하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소설책이다. 소설 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세계 출판 도서 중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국어로 발행된 국내 도서이다. 참고로, 난민 문제는 전 세계의 이슈이므로 저자의 국적에는 제약을 두지 않았다. 둘째, 도서 검색은 중앙국립도서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중앙국립도서관의 경우 국내에서 발행된 출판물은 물론 가장 다수의 장서를 확보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선정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셋째,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난민 관련 청소년 성장소설이다. 유엔난민기구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주인공 나이를 18세 미만으로 정했다. 넷째,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경험이 풍부하게 재현된 도서이다.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해, 난민화 경험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고 주의 깊게 들여다보려는 목적에서 우선 소설책 목록을 하나씩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내용 중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삶을 묘사하는 방식에 있어 등장인물의 상황과 정서를 적절히 표현했는지 검토했다. 이에 더해 온라인 검색의 자료수집으로는 청소년의 난민 관련한 도서가 누락 될 수 있어, 연구자는 지역사회 도서관에서 청소년 난민 관련 도서를 직접 찾아 내용을 검토하여 분석대상의 자료를 추가했다(최예린, 2022). 다섯째, 수상 경력이 있는 도서이다. 도서의 공식적인 수상 경력은 소설의 내용, 의미, 교육, 가치 등에 대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정받는 것이자 사회적 신뢰 정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보아 설정한 조건이었다. 이러한 체계적인 선정 과정을 통해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생의 의지가 드러난 소설 세 권을 확정했다. 기준에 따라 분석대상을 선정한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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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대상의 선정 절차
          
          

          

        

      

      
        3) 분석대상 소개
        본 연구는 체계적인 자료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총 3편의 청소년 성장소설을 최종 확보했다. 선정된 도서는 『난민, 세 아이 이야기』, 『난민87』, 『시리아에서 온 소년』으로, 세 편 모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장소설이고, 주인공의 나이는 10대 초반이다. 이들 소설에서 묘사된 난민화 경험의 주요배경은 대서양, 유럽, 지중해 등이었다. 분석대상 소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난민화하는 청소년을 재현한 분석대상 소설의 목록표
          
          

        

        
          
            
              	
              	도서명(번역자)
              	원저(저자)
              	원저 출판연도
              	주인공 나이
              	주요배경
            

          
          
            	A
            	난민, 세 아이 이야기
(공민희)
            	Rufugee
(Alan Gratz)
            	2017
            	10대 초반
            	대서양, 유럽
          

          
            	B
            	난민87
(박진숙)
            	Boy 87
(Ele Fountain)
            	2018
            	10대 초반
            	지중해, 아프리카
          

          
            	C
            	시리아에서 온 소년
(전혜영)
            	Nowhere Boy
(Katharine Marsh)
            	2019
            	10대 초반
            	유럽
          

        

        

        
          (1) 소설 『난민, 세 아이 이야기』
          2019년 국내에 소개된 미국의 소설가인 Alan Gratz의 『난민, 세 아이 이야기』3)는 출간 직후 The New York Times에서 50주 연속 판매량이 높은 책으로 소개될 만큼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책에서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인생을 다양하게 재현하였다. 특히 이 소설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세 아이가 박해와 억압을 피해 타국으로 향하는 난민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묘사하였으므로 생의 의지를 분석하고자 한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였다.

          줄거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소설에는 조셉, 이사벨, 마흐무드라는 세 명의 청소년 주인공이 등장한다. 미국으로 향하는 보트에 탑승했던 쿠바 소녀 이사벨은 고난 끝에 미국 땅에 도착하고, 시리아 소년 마흐무드는 터키에 있는 난민수용소를 거쳐 그리스와 헝가리 등의 여러 나라를 거쳐 마침내 독일에 도착한다. 난민인 마흐무드 가족이 난민 신분으로 도착한 독일에서 조셉의 여동생과 재회한다. 그녀는 마흐무드에게 자신도 한때 난민이었음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오빠가 그녀를 구하기 위해 강제수용소로 대신 끌려가 결국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알린다. 이와 함께 그녀는 마흐무드가 고국을 떠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아줄 것을 약속하며, 세 인물 간의 연대와 공감을 형성한다.

        

        
          (2) 소설 『난민87』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Ele Fountain이 2018년에 발표한 소설 『난민87』4)은 Amazon.com에서 난민소설 분야 판매 1위를 차지하며 화제를 모은 책이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작품성을 크게 인정받은 바 있으며, 국내에는 2019년에 소개되었다. 작가 Ele Fountain은 이 소설을 집필하기 위해 3년간 에티오피아에서 직접 체류하였고, 더욱 정확한 난민의 생활을 담기 위해 에티오피아의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오지 지역도 탐방했다. 나아가 작가는 그들의 여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국제자선단체, 이민국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난민화의 실상을 자세하게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출간된 소설 『난민87』은 어린 주인공이 강제 징집을 피해 친구와 함께 타국을 향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즉, 이 책은 난민화하는 주인공의 밀입국 시도 및 강제수용소 감금, 탈출 감행 등에 대한 것으로, 청소년 주인공의 생의 의지가 풍부하게 표현되어 본 연구에 적합한 분석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 소설의 내용을 요약하면, 징집 대상이 된 14세 소년 시프는 징집을 피해 다른 나라로의 밀입국을 시도하지만, 곧 군인들에게 붙잡혀 강제수용소에 감금된다. 수용소에서 석방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도 주인공은 탈출을 결심한다. 이후 주인공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난민 가족을 만나 그들과 함께 유럽으로 향하는 보트에 오른다. 그러나 주인공은 파도에 의해 보트가 난파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도착한 구조대의 도움으로 두 번째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는다. 이 책에는 생의 의지를 이어가는 주인공의 고군분투한 여정이 곳곳에 묘사되어 있다.

        

        
          (3) 소설 『시리아에서 온 소년』
          2019년 국내에 소개된 미국인 작가 Katharine Marsh의 청소년 성장소설 『시리아에서 온 소년』5)은 The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를 비롯한 유력 매체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도서이다. Katharine Marsh는 난민 청소년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 실제 시리아 출신 가족들이 겪었던 일화를 수집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 난민들을 수차례 직접 만났다. 나아가 뉴스 보도와 비정부 기관 등의 보고서를 참고했고, 국제 구호 단체 관계자 및 난민 전문 변호사 등과 인터뷰해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본 소설을 집필하였다. 이 소설 역시 난민화하는 청소년 주인공의 살고자 하는 의지를 배경과 내용을 통해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다.

          소설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시리아에서 온 소년』에서 시리아 내전으로 가족을 잃은 14살의 주인공 아흐메드는 아버지와 함께 유럽으로 가는 난민 보트를 탔으나 도중에 아버지를 잃고 만다. 우여곡절 끝에 혼자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한 주인공은 가진 돈을 밀입국 브로커에게 다 뺏기고 도망치다가 어느 집 지하실에 숨게 된다. 갈 곳 없는 아흐메드는 아무도 이 지하실이 아무도 찾지 않는 곳임을 깨닫고 그곳에서 머물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그 집에 사는 소년의 친절을 받으며 지하실에서의 생활을 이어간다. 하지만 그 지역이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주인공은 난민 신분을 숨기고 지내야 하게 되어 외부활동이 더욱 어려워졌고, 급기야 경찰에게 쫓기며 본국으로 돌아갈 위험에 처하게 된다. 아흐메드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생의 의지를 되찾고 다시 일어설 힘을 찾기 위해 자신의 존재 이유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아간다.

        

      

      
        4) 자료분석과 글쓰기
        청소년 성장소설에 재현된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생의 의지를 논하기 위해 Krippendorff(2018)의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Krippendorff(2018)의 질적 내용분석은 연구자료의 기록을 통해 범주의 내외면적 의미를 모두 파악하는 방법으로, 자료 분석 절차는 단위화, 표본추출, 기록과 코딩, 간소화, 귀추적 추론, 서사화 총 6단계를 포함한다(최성호 외, 2016). 첫째, 단위화는 연구자료의 구성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생의 의지를 청소년 소설을 중심으로 유목화한 후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단위화했다. 둘째, 표본추출은 대표성을 지닌 단위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연구자는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생의 의지에 관한 대표적인 내용 표본을 추출했다. 셋째, 기록과 코딩은 자료에 대한 이해에서 발생하는 차이 혹은 관점과 상황적인 해석 사이의 간극을 연결하는 과정이다. 연구자는 분석대상에 담긴 의미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자 청소년 성장소설에 등장한 주인공의 대사와 상황 묘사를 밑줄 긋고 반복해서 읽었다. 이러한 작업은 시간제한이 없으며 일관된 내용의 유지가 가능하므로 자료를 공유하며 비교·분석하는 데 용이하다. 넷째, 간소화는 방대한 분량의 기록물을 줄여 효과적으로 내용을 표현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많은 분량의 연구자료를 간소화하여 각 내용마다 주제를 분명히 드러내고자 했다. 다섯째, 귀추적 추론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맥락적 현상을 찾는 것이다. 연구자는 분석내용의 논리를 검토하여 타당한 자료를 제시하려 노력했다. 여섯째, 서사화를 통해 연구자들이 분석한 자료에 담긴 내용 혹은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서술하고자 했다(이나윤, 정수경, 김서현, 2024). 일곱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석대상에서 추출한 연구결과를 세부범주와 공통범주, 즉 2개의 단계로 분석하고 기술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각 소설에서 드러난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생의 의지에 관한 내용을 세부범주로 유목화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확인한 세부범주를 공통범주로 분류했다. 이는 귀납적 결과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자료분석 했음을 뜻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공통범주와 세부범주를 연관된 내용으로 구성해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생의 의지가 청소년 성장소설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 탐구하고자 했다.

      

      
        5) 연구의 타당성
        연구의 타당성 검증은 연구결과의 전체적 맥락에서 신뢰성와 정확성을 평가하고 보장하기 위한 과정이다(Golafshani, 2003). 질적 자료분석은 주로 주관적인 경험을 다루기 때문에, 연구자의 해석이 연구 대상의 실제 상황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확인하려면 타당성 검증은 필수적이다(나장함, 2006). 기존 연구 중 소설분석을 수행한 예를 살펴보면, 동료 피드백 혹은 외부 연구자에게 검증을 받는 경향이 확인되었고(Adigüzel & Ayaz, 2020; Mclver, 2018), 영화나 드라마 혹은 동영상과 같은 2차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의 타당성도 이와 유사하게 검증하는 방식이었다(이나윤 외, 2024; 정수경, 이나윤, 김서현, 2023).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소설 내용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했다. 첫 번째, 구술자료를 기반으로 한 논문 발표 경험이 다수인 외부 연구자의 조언을 얻으며 연구를 진행했으며, 그와 동시에 연구대상인 소설을 여러 차례 읽어 왜곡되거나 편파적인 내용을 배제하면서 다양하고 일관된 자료를 수집했다. 두 번째, 질적 연구에 방법적으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동료 연구자의 점검과 피드백을 교류했다. 이를 통해 분석내용의 편향과 개인적인 해석을 방지하고자 했고,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를 발견하기 위해 연구자가 간과한 연구 문제, 관점 등을 떠올리며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사고를 하려고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체계적인 자료선택 과정을 거쳐 분석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해 분석대상이 본 연구주제에 적합한 소설인지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얻고자 했다.

      

    

    

  
    
      4. 연구결과
      본 연구는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생의 의지를 탐색하기 위해 청소년 성장소설에 재현된 내용을 중심으로 Krippendorff(2018)의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했다. 1단계 분석결과, 분석대상에 따른 세부범주는 총 12개로 확인하였다. 소설 『난민, 세 아이 이야기』에서는 주인공 청소년이 고향의 기억을 통해 정체성을 찾고,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을 돌보았음이 묘사되었다. 그리고, 탑승한 배가 침몰하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다다른 타국에서 낯선 문화를 받아들이며 생의 의지를 이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소설 『난민87』에서는, 연락이 끊긴 아버지의 생존 소식을 남은 가족에게 전하기 위해 주인공이 자신을 향한 총구에도 용기를 내어 수용소를 탈출한다. 국경 끝까지 다다른 주인공은 떠오른 작은 소망이 가져다준 행복을 느끼며 생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다진다. 소설 『시리아에서 온 소년』에서는 주인공이 힘든 순간마다 고향과 신을 기억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주인공 마흐무드는 가족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편견에 맞서기도 하고, 타인에게 협박을 받아 필사적으로 도망쳐 자신의 삶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드러난다. 이러한 절박함 속에서 주인공 청소년은 작은 안식처를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미래를 계획하며 생의 의지를 이어간다.

      2단계 분석결과는 1단계에서 확인한 각각의 범주를 기반으로 하여 총 4개의 범주인 ‘내 나라 떠나도 간직하려는 정체성’, ‘작은 울타리 되어 지키려는 나의 가족’, ‘휘몰아치는 공포 속에서 피어난 삶의 본능’, ‘생사의 경계 넘어 움트는 희망 가득한 꿈’이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 성장소설에서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생의 의지와 관련하여 정체성, 가족, 생존, 희망이라는 공통된 기준으로 범주를 추출한 것이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다음 <표 2>에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생의 의지를 분석대상에 따라 세부범주로 구분했고, 이를 토대로 유사한 점을 추출하여 공통범주로 구분해 기술하였다. 참고로, 인용구 좌측의 기재된 영문자와 숫자는 해당 도서의 명칭을 구분하기 위해 도서명과 쪽수를 표기한 것이다.6)

      
        <표 2> 
				
        

        
          단계별 분석결과
        
        

      

      
        
          
            	1단계 분석결과
            	
            	2단계 분석결과
          

          
            	분석대상별 세부범주
            	
            	공통범주
          

          
            	『난민, 세 아이 이야기』
            	『난민87』
            	『시리아에서 온 소년』
          

        
        
          	모국 음악으로 이어가는 나의 뿌리
          	고국 사람 만남 통해 마주하는 내 존재감
          	나의 신과 고향을 기억하는 올곧음
          	
            
          
          	내 나라 떠나도 간직하려는 정체성
        

        
          	아픈 아빠 대신 보살펴야 하는 식구
          	소식 없는 아빠의 생존 알려 가족의 빈자리 메우기
          	사회적 편견에 맞서 가족의 희생 빛내기
          	
            
          
          	작은 울타리 되어 지키려는 나의 가족
        

        
          	칠흑 같은 바다에서 익사 직전 발휘한 기지
          	날 겨냥한 총구에도 생존하려는 용기
          	아픔조차 느낄 틈 없는 필사의 줄행랑
          	
            
          
          	휘몰아치는 공포 속에서 피어난 삶의 본능
        

        
          	낯선 문화 받아들이며 커지는 생의 희망
          	사막 건너 국경 끝자락에서 떠오른 소박한 행복
          	갈 곳 없는 상황에서 발견한 나만의 작은 안식처 만들기
          	
            
          
          	생사의 경계 넘어 움트는 희망 가득한 꿈
        

      

      

      
        1) 내 나라 떠나도 간직하려는 정체성
        본국을 떠나 낯선 환경에 놓인 주인공 청소년들은 생존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끊임없는 분투를 이어간다.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을 잊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세부적으로, 이 주인공들은 음악, 종교적 신앙, 희망 유지, 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고향과 가족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려 함이 확인된다. 이러한 시도는 주인공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위기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첫 번째 공통범주인 ‘내 나라 떠나도 간직하려는 정체성’과 관련한 분석대상별 세부범주는 ‘모국 음악으로 이어가는 나의 뿌리’, ‘고국 사람 만남 통해 마주하는 내 존재감’, ‘나의 신과 고향을 기억하는 올곧음’이었다.

        
          (1) 모국 음악으로 이어가는 나의 뿌리
          소설 『난민, 세 아이 이야기』에서 다뤄진 음악이라는 매체는 주인공 청소년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동시에 정체성을 유지하게 돕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즉, 음악은 주인공 청소년이 모국의 곡을 연주하는 행위로서 단순한 오락에 그치지 않고, 정체성을 표현하고 유지하는 강력한 도구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인공은 음악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고향을 회상함과 더불어 그리움을 치유하며 생의 의지를 이어가는 과정을 경험한다. 이는 난민 청소년이 겪는 정체성의 위기, 그리고 상실감을 극복하려는 내적 투쟁을 반영한다.

          
[도서 A: 370쪽]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위해서도 연주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서. (중략) 그녀는 쿠바에서 클라베스를 가지고 마이애미로 왔다.

        

        
          (2) 고국 사람 만남 통해 마주하는 내 존재감
          소설 『난민87』에서의 청소년 주인공은 타국에서 만난 친구와 소통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되새긴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도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는 내적 갈등을 겪는다. 이와 같은 상황은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심리적 변화를 보여준다. 즉, 소설에서는 난민화하는 청소년이 낯선 환경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일이 도전일 수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자신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정체성과 깊은 소외감을 느끼며 스스로와 갈등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이는 타국에서의 문화와 언어 차이로 인한 부적응과 자아정체성의 혼란 같은 부정적 경험을 한다고 밝힌 연구(Hettich et al., 2020)와 유사한 모습이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은 내면의 불안이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도서 B: 211쪽] 알마즈와 이야기를 나눌 때면 내가 그냥 시프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수감번호 87번이나 아무도 모르는 남자아이가 아니라.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애꿎은 발만 쳐다보았다. 

        

        
          (3) 나의 신과 고향을 기억하는 올곧음
          소설 『시리아에서 온 소년』의 청소년 주인공은 고향의 기억과 마음에 품은 신앙을 토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며 난민화하는 여정을 이어간다. 그는 위기 상황에 놓일 때마다 항상 알라신이 그 길을 만들어주실 것이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새기며 생의 의지를 되뇐다. 즉, 자신이 믿고 추구하는 바에 따라 절망하지 않으며 불확실성과 투쟁하는 면모가 확인된다. 그에 더해, 그 깊이와 폭을 가늠하기 힘든 바다 역시 난민화하는 주인공에게 하나의 안식처로 작용한다. 그에게 있어 바다는 자연의 일부라는 의미를 넘어 마치 안식처이자 고향과 같은 공간이다. 이 같은 점은 생의 의지가 인간의 성장 과정, 삶의 방향 설정 등 내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다고 한 연구(고영남, 2021)와 관계 깊다. 즉, 주인공이 품은 신념은 어려운 상황에 굴하지 않으면서도 내면을 강하게 다져 결국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게 하는 동력임이 확인되었다.

          
[도서 C: 65쪽] 아빠가 해줬던 말이 떠올랐다. 아빠는 아들이 마치 다 큰 어른인 것처럼 진지한 대화를 하곤 했다. ‘(중략) 알라신이 그 길을 만들어주실 거다.’ 

          
[도서 C: 185쪽] 모든 희망을 버리고 싶을 때면 난 바다를 떠올려, 그리고 아빠를 다시 만나면 좋겠다고 소원을 빌어. 

          소설에 재현된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생의 의지를 잊지 않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하며 생을 이어나갔다. 결국, 이와 같은 노력은 청소년들이 낯선 환경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삶의 목적을 탐색하며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들은 주로 자신의 문화적 뿌리와 연결된 음악적 경험, 종교적 믿음, 희망 등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리고 고향과 가족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려고 끊임없이 고군분투했다. 이처럼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고 희망을 찾고자 했으며, 낯선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며 생의 의지를 키워갔다. 그로써 주인공 청소년들은 자신의 자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내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여정을 겪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작은 울타리 되어 지키려는 나의 가족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의 생의 의지는 자신의 가족을 불안전한 환경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소설의 주인공들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가족을 잃거나 헤어지는 상황에 부딪혔다. 이들은 부모에게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주체적으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타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난민화하는 청소년은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 내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것이다. 즉, 소설에 재현된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의 생의 의지는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으로 맞닿아 있었다. 따라서 두 번째 공통범주인 ‘작은 울타리 되어 지키려는 나의 가족’과 관련한 분석대상별 세부범주는 ‘아픈 아빠 대신 보살펴야 하는 식구’, ‘소식 없는 아빠의 생존 알려 가족의 빈자리 메우기’, ‘사회적 편견에 맞서 가족의 희생 빛내기’로 드러났다.

        
          (1) 아픈 아빠 대신 보살펴야 하는 식구 
          소설 『난민, 세 아이 이야기』에서 청소년 주인공은 고문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약해진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족을 지키겠다고 다짐한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더는 어린아이로 머물 수 없음을 깨닫고 가족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어린아이였던 청소년 주인공이 내적 성장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이 가족을 위해 희생과 책임감을 발휘한다는 점과 결부된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Bornet et al., 2021)에서도 밝혀졌듯이 생의 의지가 가족, 친구와의 관계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한 점과 유사하다. 즉, 주인공이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것은 단순한 책임 전가가 아니라, 가족의 생존과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중대한 결정이었다. 이는 그가 사회적, 정서적 압박 속에서도 성숙해 간다는 것을 뜻하며, 점차 어린 시절 무책임한 행동을 줄여가면서 성인에 부합하는 역할을 받아들이게 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의 내적 성장은 그들이 빈번히 겪는 고통과 희생의 맥락에서 더욱 깊이 이해된다.

          
[도서 A: 95쪽] ‘남자가 되는 건 더 이상 아빠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야.’

          
[도서 A: 303쪽]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책임을 지는 어른이다. 여동생을 엄마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2) 소식 없는 아빠의 생존 알려 가족의 빈자리 메우기
          소설 『난민87』에서 가족과 혼자 떨어진 주인공은 난민화하는 과정 중에 소식이 끊긴 아버지의 생존 소식을 접하게 된다. 가족의 생존 소식은 그에게 단순한 기쁨을 넘어, 가족 간의 유대와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는 요소였다. 아울러 주인공은 아버지의 생존 소식을 가족에게 전하고자 하는 강한 결심을 보이며, 종국에는 생의 의지까지 되찾게 된다. 가족의 생존 소식은 주인공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상실감과 고립감을 극복하는 데 힘을 실어주었던 것이다. 주인공에게 있어 아버지의 생존은 단순한 희망의 상징에서 더 나아가 가족 간의 연결성을 회복하도록 촉진했으며,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소속감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서 B: 129쪽] 엄마에게,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었다. 내가 무사하고, 아빠가 살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을 알릴 수만 있다면⋯. 

        

        
          (3) 사회적 편견에 맞서 가족의 희생 빛내기
          소설 『시리아에서 온 소년』에서 청소년 주인공은 편견과 싸우는 난민화 소년의 삶을 살아간다. 이 주인공은 자신을 둘러싼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남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주인공 아흐메드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그 자신이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한 희생의 의미를 지녔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이 추구하는 숭고한 가치를 지키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점은 생의 의지에 대해 개인이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목표, 열정 또는 소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 기존 선행연구(Carmel et al., 2016)와 관계 깊다. 주인공이 생의 의지를 실천하는 모습은 사회의 편견을 이겨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기리려는 결심과 더불어 묘사되었다.

          
[도서 C: 27쪽] 아흐메드는 14세였지만 (중략) 경찰은 아흐메드를 순진한 소년이 아닌, 미래에 테러리스트가 될 뻔한 10대로 볼지도 모른다. 수많은 유럽인들의 눈에서 본 게 바로 그런 공포가 아니었던가? 아흐메드는 자기가 다시 터키로 보내지는 상상을 했다. 그렇게 되면 아빠의 죽음도 헛된 것이 된다. 

          즉, 이러한 상황은 가족을 지켜야 하는 주인공의 책임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자, 난민화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독립적으로 성장하며 주체적인 개인으로 변화됨을 보여준다. 실제로 모든 주인공은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에서 누군가를 보호하는 존재로 성장했다. 가족은 이들에게 생의 의지와 내적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였다.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이야기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강한 생의 의지와 내적인 성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다시 말해, 난민화하는 청소년은 가족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고난을 견뎌내고 책임감을 배우며 성숙했다. 이 과정에서 겪는 고난과 책임, 희생과 헌신 등은 단순한 고통을 넘어 이들의 인생에 깊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다.

        

      

      
        3) 휘몰아치는 공포 속에서 피어난 삶의 본능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의 생존 본능과 강인한 정신력은 상상 이상의 고통과 어려움과 함께 묘사되었고,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과 결단력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이들은 어린아이로서는 혼자서 살아남기 힘든 바다 혹은 사막 등과 같은 가혹한 환경에서 생존하고자 굳건한 의지를 다지며 분투했다. 그러한 점에 근거하여, 세 번째 공통범주인 ‘휘몰아치는 공포 속에서 피어난 삶의 본능’과 관련한 분석대상별 세부범주는 ‘칠흑 같은 바다에서 익사 직전 발휘한 기지’, ‘날 겨냥한 총구에도 생존하려는 용기’, ‘아픔조차 느낄 틈 없는 필사의 줄행랑’으로 밝혀졌다.

        
          (1) 칠흑 같은 바다에서 익사 직전 발휘한 기지
          소설 『난민, 세 아이 이야기』에서의 주인공은 익사 직전의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기 위한 기지를 발휘했다. 일례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구조를 요청하는 장면은 그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삶에 대한 희망을 굳게 붙들고 생존을 다지는 정신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죽지 않고자 생의 의지를 추구하는 측면을 묘사한 것이다. 그에 더해, 작은 보트에서 익사를 피하려고 물을 퍼내는 행동은 그들이 당면한 위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극한의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생의 강력한 의지가 위협적인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도서 A: 190쪽] 지금은 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 물을 퍼내는 것이 전부다. 물을 퍼내어 그들이 탄 작은 보트의 옆면을 세차게 두드리는 미친 콩가 리듬 속에서 익사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우선이다. 

          
[도서 A: 233쪽] 보이지 않는 걸 포기하고 맞서 싸우고 싶다. 하지만 이제 그럴 기회는 영영 없다. 너무 늦었다. 시간이 없다. 시간. 그래 전화기가 있었지! 마흐무드의 주머니에 휴대전화가 있다! 전화기를 꺼내 지퍼백 위로 버튼을 누르자 시간이 표시된 화면이 어둠을 밝혔다. 마흐무드는 머리 위로 전화기를 들어 어둠 속에서 흔들며 도와 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2) 날 겨냥한 총구에도 생존하려는 용기
          소설 『난민87』에서 자신을 향한 총구를 뒤로한 채 눈물을 흘리며 몸을 웅크리는 주인공의 모습은 난민화하는 청소년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생생히 보여준다. 이 장면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주인공의 강인한 정신력을 드러낸다. 특히 주인공 청소년은 위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본능적으로 행동하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순간적인 결단력과 빠른 행동으로 생존하게 된다. 이러한 이런 과정을 통해, 주인공 청소년은 죽음의 경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삶을 이어가게 되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강인한 의지로 존재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된다.

          
[도서 B: 175쪽] 난만 캠프를 향해 최대한 가까이 가야 했다. 무너질 때까지 걸을 것이다.

          
[도서 B: 196쪽] 난 이미 탈옥을 감행했고, 사막을 또 혼자서 일주일 이상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되새겼다. 

        

        
          (3) 아픔조차 느낄 틈 없는 필사의 줄행랑 
          소설 『시리아에서 온 소년』에서 주인공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브로커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놓인다. 그 속에서 필사의 노력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브로커에게 쫓겨 몸에 상처가 생겨도 살고자 필사적으로 도망친다. 이는 물리적인 고통을 무릅쓰고서라도 안전을 확보하려는 열망을 보여준다. 즉, 불법을 하는 브로커로부터 공격을 받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남으려는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모습에서 생의 의지가 극대화하여 드러난다. 이러한 점은 본국을 떠난 청소년들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열망과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는 욕구를 보이는데, 이 역시 생의 의지 중 한 단면이라고 보고한 선행연구(Becker Herbst et al., 2018)와 관계 깊다.

          
[도서 C: 40쪽] 에르미르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고는 아흐메드의 후드티 소매를 잡아당겼다. 하지만 조수석 문을 열고, 차 밖으로 날아오르듯 뛰쳐나가는데 성공했다. 땅에 곤두박질치면서 소매가 바닥에 끌려 찢어졌다. 아흐메드는 아픔을 느낄 틈조차 없이, 얼른 일어나 젖 먹던 힘까지 도망치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은 생존 본능과 강인한 정신력을 통해 극한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게 된다. 이들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보여준 끈질긴 행동과 기민한 결단력은 생의 지속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으며, 난민화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찾아 나아가는 원동력임을 확인했다. 특히 삶을 이어가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현재의 위험을 넘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더 나은 삶을 향한 통로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4) 생사의 경계 넘어 움트는 희망 가득한 꿈
        청소년 성장소설에 재현된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은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희망과 꿈을 추구하는 등 강렬한 생의 의지를 보였다.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긍정적인 내일을 그렸고, 살기 위해 꿈을 꾸었다. 즉, 청소년 주인공들은 미래 지향적으로 현실의 무게를 견뎌냈고, 작은 기쁨을 찾아보며 힘을 얻었다. 이러한 모습은 비록 소소하고 볼품 없어 보일지라도 생존의 동력이 되어 고통을 이겨내도록 했다. 따라서 마지막 공통범주인 ‘생사의 경계 넘어 움트는 희망 가득한 꿈’에 대한 분석대상별 세부범주는 ‘낯선 문화 받아들이며 커지는 생의 희망’, ‘사막 건너 국경 끝자락에서 떠오른 소박한 행복’, ‘갈 곳 없는 상황에서 발견한 나만의 작은 안식처 만들기’로 드러났다.

        
          (1) 낯선 문화 받아들이며 커지는 생의 희망
          소설 『난민, 세 아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프랑스어를 잘하지 못해서 학교환경에서 차별을 겪는다. 열세 살임에도 자신보다 어린 후배들과 수업을 들으며 좌절하고 치욕스러운 경험도 한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언어 능력을 더 높이 신장하겠다고 결심한다. 이는 그가 보인 생의 의지 중 한 단면이다. 주인공은 자신의 상황에 압도되기보다는 오히려 목표를 세우고 이를 지켜나가면서 변화하고 희망에 닿아간다. 단순히 언어 능력을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의 의지를 다하며 스스로의 가치와 잠재력을 발현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할 수 있다.

          
[도서 A: 330쪽] 그는 프랑스어를 할 줄 몰라서 1학년이 되었다. 열세 살 어른을 일곱 살짜리들과 같은 교실에 넣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조셉은 여름방학까지 죽기살기로 프랑스어를 배우자고 다짐했다. 

        

        
          (2) 사막 건너 국경 끝자락에서 떠오른 소박한 행복
          소설 『난민87』의 주인공 시프는 목숨을 걸고 감옥과 같은 컨테이너에서 탈출하기 위해 사막 위를 질주한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의 고통스러운 여정은 그의 강인한 의지와 희망을 더욱 극명히 보여준다. 그는 국경을 넘는 상상을 하는 동시에,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등 평범한 날을 그린다. 이러한 시프의 생의 의지는 그의 존재 의미를 드러내데, 실제로 그의 모습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의 의지가 인간이 삶을 즐기며 살아갈 이유를 제시한다는 점(Carmel et al., 2016)과 유사하다. 즉, 주인공이 국경을 넘는 행위는 단순한 물리적 경계를 넘어 새로운 삶의 시작과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주인공이 염원하는 작은 행복들은 우리 일상의 소중함을 상기하도록 한다.

          
[도서 B: 153쪽] 국경에 다다라 그걸 가로지르는 장면을 상상하며 뛰었다. 

          
[도서 B: 158쪽] 말도 안되는 우스갯소리를 하다 보니 왠지 국경선을 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았다. 웃다 보니 빵 몇 조각이 든 천 주머니와 찌부러진 물병이 전부라는 사실이 그리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영국에 가기만 하면 아이스크림을 매일 먹을 거야.” “에미리트 스타디움에서 아스널 축구 경기를 관전해야지?” 

        

        
          (3) 갈 곳 없는 상황에서 발견한 나만의 작은 안식처 만들기
          소설 『시리아에서 온 소년』에서 주인공 아흐메드는 외출하지 못해 우울해지는 날마다 그런 기분을 극복하려고 축구 잡지의 사진들을 찢어 벽에 붙이거나 전단지와 잡지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모아 벽에 전시한다. 이는 자신의 공간을 꾸미고 자신만의 작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의 방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특별한 장소이다. 특히 삼지창을 들고 금색 비늘이 뒤덮인 수퍼 히어로와 몸 부분이 새장으로 되어 있는 이상한 남자 등의 이미지는 아흐메드가 현실을 초월한 상상력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 주인공의 정신적인 회복력과 창의적 사고를 묘사한 부분은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그의 노력을 반영한다.

          
[도서 C: 75쪽] 특히 낮에 외출을 하지 않는 날에는 더욱 우울했다. 그래서 아흐메드는 축구 잡지의 사진들을 찢어 테이프로 벽에 붙였다. 다음 날 아침에는 재활용 분리수거 통으로 가서 전단지와 잡지를 주워 왔다. 전단지와 잡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모아 전시회를 하듯 벽에 붙였다. 

          청소년 성장소설에서 재현된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삶에 대한 희망과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주인공들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의지를 다졌으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활동하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생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들은 단순히 어려움을 견디는 차원을 넘어, 자신만의 방법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은 절대 단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은 소설 전반에서 뚜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생의 의지를 탐구하기 위해 청소년 성장소설에 재현된 내용을 중심으로 Krippendorp(2018)의 질적 내용분석을 적용하여 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선정기준과 절차를 거쳐 세 편의 청소년 성장소설 『난민, 세 아이 이야기』, 『난민87』, 『시리아에서 온 소년』을 분석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내 나라 떠나도 간직하려는 정체성’, ‘작은 울타리 되어 지키려는 나의 가족’, ‘휘몰아치는 공포 속에서 피어난 삶의 본능’, ‘생사의 경계 넘어 움트는 희망 가득한 꿈’이었다. 추출한 범주를 간략히 기술하면, 청소년 성장소설에 재현된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은 난민 과정에서 부딪히는 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 분투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안정된 삶을 살고자 강인함을 발휘했다. 가족의 존재 가치와 소중함은 생의 의지를 다지는 과정에서 더욱 선명해졌다. 그와 더불어서 주인공들은 가족을 위해 큰 희생을 참고 버티기도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이 단순히 통계의 숫자나 뉴스 속의 인물과 같은 피상적 개체가 아닌, 각자 꿈과 개성, 도전을 추구하며 실존하는 존재를 반영함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그에 더해,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이 미래 지향적인 특성을 지니고 가치와 신념을 추구한다는 점은 물론 문화적 다양성을 갖춘 사회 속에서 성장하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생의 의지에 주목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삶을 재건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생을 이어가는 과정을 편견 없이 조망한 것이자,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관심 확산과 더불어 난민의 생의 의지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는 데에 기여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결과에 토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난민화하는 청소년에 관한 이해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 다룬 난민 문제에 관한 접근은 주로 현황 파악과 제도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 자체를 정량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했다(Buchanan et al., 2018; Hodes & Vostanis, 2019). 이와 같은 접근은 대체로 난민 문제를 해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한계가 있고,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이 경험한 뒤얽힌 감정과 삶을 이루는 다양한 배경과 환경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장소설에 재현된 주인공들이 난민화하는 과정에서 고통과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 어려움에 맞서 극복하려는 자기주도적인 면모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주인공들은 고국의 박해를 당하거나 익사 직전과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로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극악한 환경에서조차 놀라운 회복력과 적응력을 발휘해 자신의 일생을 주도적으로 개척하였다. 이를 통해 난민화하는 청소년은 외면적으로는 가장 취약한 존재로 보일지라도(노충래 외, 2018), 그 내면은 더욱 단단해져 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점과 결부해,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생의 의지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살피는 방향으로의 접근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이 지닌 여러 배경과 문화를 존중하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을 고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 성장소설은 독자들에게 난민 문제의 인식을 고취해 공감과 연대를 통한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에게 공감과 이해를 끌어내는 계기로써, 그들의 삶에 대한 깊은 존중을 불러일으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관점의 폭을 확장하고 기존과 다른 식으로 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들을 단지 피해자로 간주하지 않으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력과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재해석할 수 있다. 이는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지닌 주체로 인정하는 작업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둘째, 극한의 환경에서 생의 의지를 드러낸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정체성에 관하여 다면적 차원에서의 고찰과 다양성 인정이 요구된다. 연구결과에서 확인한 청소년 성장소설에 재현된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은 죽음과 가까워지는 위기 속에서도 공동체의 소속감, 잊지 못할 과거의 기억 등을 통해 자신만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갔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면서도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남고자 기꺼이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증명했다. 그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생존을 위한 강한 의지와 회복력을 심화했다. 즉, 난민화 과정에서의 모든 사건은 정체성 발달과 연관되며 이들의 적응을 이끌었다. 이처럼 청소년 성장소설에 재현된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생의 의지에 관한 묘사는 이들의 정체성이 단선적이지 않은 궤적을 토대로 형성되며, 비록 미성년의 나이일지라도 각종 위기와 갈등, 고통과 죽음의 요소들이 혼연일체된 바탕 아래 발달을 이어가게 됨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렇듯 복합적 상황을 필두로 구성된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정체성에 관한 이해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타인을 받아들이고 난민화에 대한 통찰을 돕는 유용한 기회이기도 하다. 난민화하는 청소년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발현하기 위해 지속해간 생의 의지에 주목하는 작업은, 단지 그 개인의 성장에 관한 이해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화적 감수성 함양과 다문화 포용성 증진 등을 함께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를 계기로, 난민화와 청소년기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생의 의지와 더불어 구성되는 정체성의 특질에 관해서도 추가적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체성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는지 반영함과 동시에 주체적이면서도 온전한 사람으로 살도록 독려하는 요소이다(Stewart, 2015). 이는 개인이 자신의 존재, 나아가 삶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실제로 소설 속에서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은 극단의 고통이나 절절한 상실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정체성을 올곧게 세워가게 되었다. 이러한 발견점을 활용할 방편으로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로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통 청소년들은 주로 또래 관계, 학업 성취 등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며, 사회적 규범과 기대에 맞춰 자신의 역할을 탐색해 삶을 위해 살아갈 의미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쌓는다(김상희, 박성현, 2017). 이와 같은 맥락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단일한 접근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성장 및 적응 배경이나 개별화한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고유한 특성 및 각 인간마다의 다양한 면모에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은 이들이 지닌 삶을 존중하는 한 방편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개별 존재자의 생의 의지가 고유한 가치를 지님을 인정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확산하는 전략의 근간으로서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셋째,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생의 의지를 단선적으로 간주하거나 획일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의 삶의 조건과 맥락 전체에서 이해해야 한다. 청소년 성장소설에 재현된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의 생의 의지는 단순히 생과 사의 문제를 넘어 가족, 모국, 문화적 정체성 등과 같은 동기와 연관되었다. 즉, 이들의 생의 의지는 삶과 죽음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적응해야 했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 청소년들은 가족과 친구, 고향 사람들, 모국문화에서 오는 연대를 통해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끼며 생의 의지를 강화해 나갔다. 특히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의 생의 의지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장면은 삶의 위기가 고조된 순간에 주변인들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받는 경우, 멀리 떨어진 가족을 떠올릴 때,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 부닥쳤을 때,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할 때 등이었다. 이를 토대로, 가족과의 재회, 고국으로의 귀한, 모국의 문화를 간직하고자 하는 열망 등이 삶을 지탱하는 이유였다고 확인된다.

      난민화하는 청소년의 생의 의지를 그들의 삶 전체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접근하는 것은 단순히 생존을 돕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들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설 힘을 발휘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의 삶의 지향성이 그들이 처한 모든 조건 속에서 구성된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난민화하는 청소년에 관한 깊이 있는 앎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는 물론, 심리적 안정, 사회적 통합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근간이다. 또한,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 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결국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Cerna, 2019). 청소년 성장소설에 재현된 난민화하는 청소년들의 생의 의지는 역경을 딛고 나아갈 힘을 얻도록 자극하는 동시에 잊혀진 인간의 본질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기회를 열어주리라고 기대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설을 분석하여 난민화하는 과정에서의 극단적인 상황들이 순화된 자료에 국한하여 논의했으므로 다양한 유형의 실제 상황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난민화하는 모든 청소년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후속연구로 난민화하는 청소년 혹은 성인을 연구참여자로 설정해 질적 연구를 수행한다면 난민화 과정에 관한 더욱 상세한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Notes
      
        1) ‘난민화’란 전쟁이나 재난 따위를 당하여 곤경에 빠진 자 또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나 상태, 과정 등을 뜻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난민화’하는 청소년은 내전이나 박해 등을 이유로 난민이 되어가는 전 과정에 있는 청소년기 연령층 인구집단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재현이란, ‘다시 나타남, 또는 다시 나타냄’이라는 뜻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4). 본 연구에서는 재현이라는 개념을 ‘현실을 다시 나타내다’라는 의미로 정의했다.
      

      
        3) Gratz, A. (2017). Rufugee. 공민희 역 (2019). 『난민, 세 아이 이야기』. 파주: 밝은미래.
      

      
        4) Fountain, E. (2018). Boy 87. 박진숙 역 (2019). 『난민87』. 서울: 내인생의책.
      

      
        5) Marsh, K. (2019). Nowhere Boy. 전혜영 역 (2019). 『시리아에서 온 소년』. 서울: 미래인.
      

      
        6) 부호 A, B, C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소설 『난민, 세 아이 이야기』, 『난민87』, 『시리아에서 온 소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도서 A: 120쪽]은 『난민, 세 아이 이야기』 중 120쪽 내용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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